




권두언 

박재흥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과감한규제완화로 
주택시장 
거래절벽막아야 

전국의 주택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냉각기를 겪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과글로벌 원자재가격 급등 등 외적변수가 악 

영향을미치고있으며,그끝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8월 

한달간 전국 아파트값이 0.51% 떨어져 13년 7개월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하락을 예상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주택 거래절벽도심각한지경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1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신규분양시장도 침체로 돌아섰다. 지방의 분양냉각 

현상이 서울·수도권으로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이와중에 주택업체들은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거래절벽 심화에 

미분양까지 넘쳐나니 선뜻 분양가격 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직면해있다. 

주택시장의 급격한 경착륙이 금리상승·경기침체와 맞물려 작동한 

다면 가계부채가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선 큰 후폭풍을 촉발할 수 

있다. 젊은 영끌족의 대량 파산이 우려되고, 이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공산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해소될수있도록과감한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지난 9월 21일 부동산경기가 꺾인 부산을 포함한 지방광 

역시, 경기도 외곽 5곳 등 41곳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 부동산 규제완화의 적기임을 인식하고,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작동할수 있도록조정대상지역 및 대출규제 완화등선 

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첫 단추인 거래정상화 정책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